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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기자였던 저는 데이터 독해력의 필요성 및 보건학에 대한 확신으로 연세대학

교 보건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듬과, 여

러 가지 환경재해 및 기후문제, 바이러스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 생각했고, 보

건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는 5년에서 10년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을 생각보다 빨리 앞당긴 듯합니다. 부족한 제가 역

학 전공자로서 어떤 학위논문을 쓸지 심사숙고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

아이디어를 꼼꼼하게 지도해주시고 과감하게 진두지휘 해주신 ‘액셀러레이터’

김희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이 논문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올해의 학문인 ‘역학’을 지도해주시고 뵐 때 마다 우

리 기자님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신 지선하 교수님, 이 논문이 보건학계에 필요

하다고 해주셨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꼼꼼하게 코멘트와 따뜻한 격려 해주시

며, 연구 조언해주신 이지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의 글을 쓰는 2020년 12월 25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천이백여 명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초부터 코로나 종식을 예고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통계학은 정밀한 학문이나,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 분야

에 매몰되기보다는 융합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이자에서 출시한 이번 mRNA백신은 독일 바이오엔테크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 되었습니다. 현재 출시한 백신들의 안정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협력’에

주목해보자 합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이 천억 가량 소요되는 임상시험을 주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구밀도 대비 연구 실적이 우수한 우리나라는 초기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대규모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자본력은 부

족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제약회사 파이프라인과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

요해 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 중인 곳은 16곳이었으나, 진

행 중인 임상시험은 21건이며, 빠르게는 3월부터 임상시험이 시작됐지만 지금

까지 임상시험 참여자는 겨우 640여명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4만 3천여명이

참여한 미국 화이자 임상시험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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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또한 근거기반의 임상시

험을 필요로 합니다. 지분 투자는 약 10년가량 걸리는 주식 상장을 통한 엑싯

(Exit)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0년씩 돈이 묶이는 형국

으로, 활발하고 지속적인 투자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주식 상장을 목

표로 하는 반면, 해외 바이오 스타트업 들은 애초부터 다국적 제약회사에 인

수되거나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하여 몸집을 불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스

트라제네카의 경우, 2006년 생명공학회사 CAT, 2007년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회사 메드이뮨, 2013년 항체약물접합체 개발전문 생명공학회사 스피로젠, 2014

년 조직 샘플 전문회사 디피니언즈 등을 인수해 왔습니다.

비단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실험실 및 스타트업 단계에서 자본력과 결합하는

MOU가 이루어져 글로벌 규모 제약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임상시험 등이 시행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바이오 벤처 대부, 작고하신 이민화 교수님께

서 언급하신 실험실 창업과 사내벤처를 요약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미

2014년경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었습

니다. 국내도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 생겨났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요구

하는 기술적, 정책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비효율과 규제를 변화

시키기 위해서 논리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며, 끊임없는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인 안건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되어 바이

오 강국, 더불어 한국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겸손과 지적 자극을 주신 모든 분들. 제 세상이었으며 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외할머니, 존경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게 해 주

신 아버지, 논문 쓸 동안 격려와 응원으로 자신감과 평정심 불어넣어주신 어

머니, 평생 우정 피붙이 자랑스러운 채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장 채 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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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배경 및 목적: 디지털 헬스케어가 속한 보건 분야는 창업 초기 투자와 지원이

중요한 영역이다. 나스닥 및 코스닥 상장 직전의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인 하이마

켓(High Market)에 비해 액셀러레이터가 활동하는 미들마켓(Middle Market) 즉

중간회수시장의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

화와 벤처투자촉진법의 개정 등 중간회수시장 지원 제도와 파이프라인이 갖춰져

나가는 과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세에 따라 그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디지털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

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액셀러레이터’를 키워드로 검색한

국내문헌 중 주제와 직접 관련된 건을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하였다. 디지털 헬스

케어와 벤처를 접목시키는 이론적 틀로서 경영학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중간회수

시장개념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미국은 디지털 헬스케

어 산업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 창업 인프라와 안전망, 정부 주도 규제 정비로 해당 분야에 양적으로 많

은 창업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락헬스를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액

셀러레이터를 통해 기술사업화, 그로 인한 성장과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액셀러레이터라는 단어가 2019년 하반기에

야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아직 초기성과가 나오기에는 액셀러레이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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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고 역사도 짧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의 ‘벤처투자촉진법’의 영향으로, 액

셀러레이터의 투자 폭이 넓어져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간회수시장의 개념 틀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투자금 회수 경로가 제

한되어 있다. 해당 분야는 ‘연구-개발-임상’ 이라는 장기간의 단계가 있어 타 분야

대비 중간회수가 절실하다. 초기 창업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피해가기

쉽지 않으므로, 기술 개발 단계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돕는 액셀러레이터가

필요하다.

결론:1)디지털 헬스케어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연구자 외에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부 규제 등 다양한 전

문가가 필요한 분야다.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총체적, 질적 인프라 및 생태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중간회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전문성 외에 장기투자 필요성 측면에서

도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필요성이 크다. 대안으로, 전국의 바이오 창업보육센

터,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창업허브와 창조경제

혁신센터들을 묶어 ‘메타플랫폼화’ 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향후 ‘액셀러

레이터’와 ‘M&A’ 등 ‘중간회수시장’, 그리고 ‘사내벤처 양성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 디지털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 중간회수시장, 스타트업, 벤처

digital healthcare, 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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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창업 지원제도에는 크게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과 ‘액셀러레이

터’가 있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 스타트업(start-up)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

록 죽음의 계곡, ‘데스벨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투자,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 개발 전략, 마케팅 및 다양한 법률 멘토링 등 총

체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성소영 등, 2020). ‘액셀러레이터’와 기존 ‘벤처캐피

탈’의 차이는 액셀러레이터는 투자뿐만 아니라 ‘추가적 가치’ 즉, 사무 공간,

컨설팅, 마케팅, 전략, 네트워킹 등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질적 지원까지 해준

다는 점이다(박준모, 2017).

자금조달을 회수하는 벤처캐피털(VC) 시장은, 미국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IPO 상장기업 또는 유니콘 성장 직전의 다소 발전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 반면 벤처 액셀러레이터가 주로 활약하는 영역은 창업 초기 기업들의 초

기자금을 조달하는 ‘중간회수시장(Middle Market)’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의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러

다임이 필요하다. 한국은 액셀러레이터를 비롯한 벤처 총체적 인프라가 미진

하다.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등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펀드가 존재함에도 투

자 대상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조병문 등, 2020).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창업이 성공하기까지 오랜 기간 여러 번의 추가 투자

와 보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 후 기업공개를 통한 회수까지 과정이 오래

걸려 대다수의 초기 스타트업에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

적으로, 중간회수를 통한 투자금의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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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에서 액셀러레이터가 활동하는 중간회수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연구 개발부터 임상시험을 포함해 일반적 기

업보다 코스닥 상장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중간까지 자금조달과 각종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벤처캐피탈은 회수가 확실해 보일 정도로 성장한 스타트업만을 투자처로 선정

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 창업 3년 이후 생존

율은 39.1%로, 대다수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 못한다.

2018년 세계 경제 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과 S&P(Standard &

Poo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중간회수시장 규모는 년 4천조 원 규모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한국은 국민총생산(GDP) 규모는 15배 차이 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

는 미들마켓, 즉 중간회수시장은 2천 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홍준영,

2020). 특히 임상시험이 필요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타 분야보다 중장기

지속투자가 필요한 탓에, 한미 간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 규모의 격

차는 더욱 크다.

북미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18년에서 2024년까지 2,197억 달러까

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우리나

라 디지털 헬스케어는 수준 높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규제 및 투자와 같은 여러 가지 난제로 엮

여 그 성장 규모를 예측해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20).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변화가 빠르고 융복합적 성격을 가지므로, 창업 초

기 다양한 전문가들의 전략 및 도움이 필요하다. 의학적 지식과 더불어, 제반

기술과 국내 및 해외 시장 동향 규제 및 인허가 전략, 임상시험, 사업 환경 등

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최윤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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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벤처캐피탈은 회수가 확실해 보이는 큰 규모의 벤처만을 투자

처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 초기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

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락헬스(Rockhealth) 등의 헬스케어 영역 전문 액셀러레

이터들이 초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성공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락헬스

는 매년 800개의 스타트업 후보를 검토할 정도로 지원이 활발하다(최윤섭,

2020). 건강정보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오딘(Iodine)은 2013년 설립

이후 락헬스의 액셀러레이팅을 받았고, 2016년 굿알엑스(GoodRx)에 인수되었

다. 입원예측 플랫폼 케어 앳 핸드(Care at Hand)는 2011년 설립, 창업 초기

스타트업 플러스 헬스(Startup+Health)와 락헬스(Rockhealth)의 지원을 받고,

2016년 정신건강 서비스 민돌라 헬스(Mindoula Health)에 인수되었다. 스타트

업헬스와 락헬스는 모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아이오딘과

케어앳핸드를 초기 지원,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해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였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 창업 초기 기업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

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필요하고, 이는 중간회수로 연결되어, 투자 생태

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국내는 이러한 선순환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보육센터, 창업사관학교, 창업선

도대학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입주 공간 및 시설대여와 제품기획, 홍보 및

마케팅, R&D의 일반적인 기술 중심 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282개 창업보육센터 가운데 헬스케어 관련 특화센터는 24개뿐이며 이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멘토링도 불충분한 상황이다(이승민, 2015). 또한, 2016

년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는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출범하였지

만, 아직 회수과정까지는 오지 못한 단계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중간회수시장의 주요 주체인 액셀러레이터, 그중에서

도 전문성이 필수적인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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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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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국내에서는 중간회수시장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액셀러레이터, 특히 헬스케

어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활동은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아직 충분치 못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

터 현황과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전

문 액셀러레이터의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현

황을 조사하고, 한국과 미국의 현황을 비교한다.

셋째, 현황 조사를 통해 대안을 탐색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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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현재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현상으로서 아직 연구가 부족한 본 주제의 특성상,

문헌고찰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학술적 담론의 맥락을 탐색, 요약

하였다.

문헌고찰 접근 방법을 통해 1) 한국과 미국의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고, 2)

중간회수시장 개념을 조사하여, 그 내용으로부터 제안된 대안들을 요약하고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문헌 검색 방법은 국내 논문 데이터베이스와 주요 검색 엔진 구글, 네이버에서

키워드 ‘디지털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 바이오 벤처, 바이오 M&A’로 검색된 문

헌 중 주제와 직접 연관된 문헌을 정리, 분석하였다. 두 개의 문헌(2000), (2013)을

제외하고, 2014년에서 2020년까지의 최근 문헌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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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액셀러레이터 제도

1.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현황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태동은 전통적 바이오, 약학기업이 아니라 ICT 기업

즉 애플과 삼성 같은 IT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치료

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골자로 하며 기술의 중심이 ‘데

이터’이기 때문에, 기존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보다는 IT 대기업 및 IT 스타트

업이 이를 주도해왔다. 이들은 애플워치, 삼성 기어와 같은 스마트 워치부터

시작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의료정보 플랫폼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의 발전에는, 23앤미

(23andMe)와 같은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 핏빗(Fitbit)이나 조본(Jawbone)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 시장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빼놓을 수 없다. 스타트업의

특징상 대기업보다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기 쉽고 헬스케어 분야 역시 이들 스

타트업이 주도해온 것이다.

미국에서는 2012년부터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하였다. 2014년

말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 115개 중 총 87개가 미국에 존

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정병갑, 2017). 이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

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산업별 VC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바이오 및 메디컬

등 헬스케어 부문의 투자비율은 46%에 육박하며, 이는 가장 높은 수치다(이승

민, 2015).

미국은 디지털 의료 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으며,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 언택트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IBIS 월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

국의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진료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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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이 발달한 데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까다로운 의료보험체계와 의료비 부담, 부족한 의사 수도 한몫을 한다.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0%나 되며, 총 5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보험도 조건이 까다로워 다수의 환자가 병원을 한 번 가기도

힘든 실정이다.

보다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한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더디게 발전하였

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ICT 기술의 발전은 쇼핑, 미디어, 결제

방식 등 우리 삶의 양상을 바꿨고, 의료 분야 역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다. 사노피,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베이어, 오츠카 제약 등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만성질환, 정신건강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 프

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위한 파이프라인 확보 단

계, 근거 기반의 임상 유효성 검증 방법,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 산업 분류 등

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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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 주요 기관 및 투자 동향

미국은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 요인

과 발 빠른 규제 완화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에 비해 액셀러

레이터가 발달한 나라다. 2005년 설립된 와이컴비네이터(Y combinator)를 중심으

로, 단기 투자회수보다 ‘네트워크 및 보육’에 가치를 두며 업계를 선도하는 액셀러

레이터 플랫폼이 잘 형성되어 있다. 와이컴비네이터의 프로그램은 ‘선발-프로그램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개발)-데모데이-지속적 동문 교류’로 이루어져 있다. 드롭

박스(Drobbox),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유명 기업도 와이컴비네이터의 포트폴리

오에 속해있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는 2011년 6월 설립된 ‘락헬스(Rock

Health)’ 이후, ‘스타트업 헬스’, ‘헬스박스’, ‘블루프린트 헬스’ 등 후속 업체들이

등장해 세계적으로 각 성장단계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벤처를 위

한 액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다. 각 회사마다 투자금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연

례 행사, 분기별로 제공하는 요소들이 있다.

락헬스는 정신건강, 금연, 보험, 당뇨병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초

기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락헬스는 파트너가 초기 기업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고문’ 이나 ‘멘토’ 이상의 ‘직원’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 잠재 고객 개발, 사업 전략, 가격 책정, 마케팅

등 여러 방면에서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락헬스의 파트너는 의료기관, 기업,

VC 등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 또한, 매년 2번 샌

프란시스코에서 락헬스 써밋(Rock Health Summit)이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컨

퍼런스를 개최하며, 의학, 기술, 정책, 벤처 등 다양한 학술 및 비즈니스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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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뉴스레터를 통해 매주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동향을

전달하고 있다. 락헬스는 지난 2020년 상반기에 총 2억 9천만 달러를 투자했

고, Avive, Benchling, DrChrono, Evidation, Omada Health, Virta, Vivante

Health, Wellth 등 유명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미국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 블루프린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초기 헬스케어 스타트업에게 자문과 업무 공간, 창업 초기 지원금, 보험사, 병

원, 의사, 제약회사 등 인적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에 블루프린트는 해당 기업

의 보통주 지분을 가져가는 식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액셀러레이팅은 코로나 19 유행 이후

촉발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성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은 다우지수가 폭락했고, 대공황 이후 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락

헬스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첫 6개월 동안

54억 달러라는 벤처자금을 모금했다.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소식

은 규제 개선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최윤섭, 2020).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팅은 ICT 기술을 통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

는 만성질환, 정신건강 분야에서 활발하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

면,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질병 모니터링 분야와, 전자의무기록 간소화 서비스뿐 아니라 기존 신약

을 통한 치료보다는 꾸준한 중재가 필요한 만성질환, 신경정신 및 건강행동

(Behavioral Health)분야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반면 국내 벤처

레포트 ‘스타트업 레시피’에 의하면 국내 정신건강 분야는 아직 시장규모를 파

악하기 어려운 관련 규제 정비 및 파이프라인 확보 단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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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투자내용

클래스패스

(Classpass)

2020년 1월 $285M 시리즈 E 모금

글로벌 피트니스 클래스 및 홈트레이닝을 위해 생방송 및

사전 녹화된 가상 피트니스 클래스 등 서비스 추가

알토 파머시

(Alto Pharmacy)

2020년 1월 2억 5천만 달러 시리즈 D 모금

처방전에 따른 배달 서비스

암웰

(Amwell)

코로나로 인한 수가 및 면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사용량이 전년 대비 158% 증가한 2위권 원격의료 회사

5월 1억 4400만 달러 모금

구글 클라우드는 앞선 1월에 $100M 투자

엘리먼트 사이언스

(Element Science)

지난 3월 시리즈 C에서 1억 4600만 달러를 모금

심장 마비를 막는 웨어러블 제세동기를 만드는 회사

인시트로

(Insitro)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143M을 시리즈 B로 모금

디스패치 헬스

(DispatchHealth)

주문형 긴급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6월에 시리즈 C에서

1억 3600 만 달러 모금

아웃셋 메디칼

(Outset Medical)

2020년 2월 시리즈 E 1억 2500만 달러 모금

9월 IPO상장, 커넥티드 투석기기

시더

(Cedar)

6월 Series C에서 1억 2000만 달러를 모금

환자 지불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 플랫폼

마인드스트롱 헬스

(Mindstrong Health)

5월 시리즈 C에서 1억 달러 모금.

인공지능 기반 증거 기반 치료 및 신경정신 의학 플랫폼

템푸스

(Tempus)

3월 1억 달러의 Series G를 모금

정밀 의료를 위한 AI기반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 분자 및

게놈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운영체제 구축

베라나 헬스

(Verana Health)

2월 Series D에서 1억 달러를 모금하여 임상 데이터 구축

서비스

헤드 스페이스

(Head space)

명상 어플리케이션 $140M (자본 $100M과 부채 $40M, 두

차례의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구축)

마인드 스트롱

(Mindstrong)

Series C에서 1억 달러 모금, 사용자 중심 정신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통해 기분과 인지 추적 어플 개발

리라 헬스

(Lyra Health)

셀프케어 수업 및 운동과 직접 맞춤형 행동 및 정신건강

관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으로 7,500만 달러의

Series C 마감

표 1. 2020년 락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현황

(Rockheal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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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인수합병 연간 추이 (Comstock, 2018

통계자료로부터 저자가 재구성)

또한 미국은 중간회수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중간회

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총 2500억 달러 규모, 83건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M&A가 이뤄졌다(2020, 김자연).

회원 수 5천만 명을 보유하며,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의 70%을 구성하는 텔레닥

(Teledoc)은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다. 머저닷컴에 따르면

2013년 컨설트 어 닥터(Consult A Doctor)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하나 또는 두 개의 회사를 사들여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8개, 총 10개 회사를

사들였다. 최근 리봉고(Livongo) 까지 사들이면서 185억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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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0년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대표적 인수합병 현황 (Rockhealth, 2020)

회사명 투자내용

텔레닥

(Teladoc)

2020년 1월, 6억 달러에 InTouch Health 인수

원격의료 플랫폼 대면서비스 확장

룰루레몬

(Lululemon)

2020년 6월, 기존 리테일 기업이었던 룰루레몬은 5억

달러에 미러(Mirror)를 인수하여 디지털 피트니스

서비스로 확장함

옵텀

(Optum)

2020년 9월, 4억 7 천만 달러에 AbleTo를 구매하여

가상 행동건강 분야를 확장

오마다 헬스

(Omada Health)

2020년 5월, 3 천만 달러에 Physera를 인수하여 의료

서비스에 가상 근골격 서비스를 추가

헬스 카탈리스트

(Health Catalyst)

2020년 2월, 품질 및 규제 측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700만 달러에 Able Health를 인수함

버진 펄스

(Virgin Pulse)

2020년 1월, Blue Mesa를 인수하여 기존 플랫폼

서비스에 원격 당뇨병 치료 및 예방을 포함하도록

고용주 서비스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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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액셀러레이터 제도

1. 한국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현황

2020년 코로나 19는 벤처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박계현, 2020).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14년 4조 7,000억 원에서 2020년

1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나, 주

요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루닛(AI 의료영상 분석솔루션), 스카이랩스(웨어러블 심

전도 측정 반지), 메디히어(원격진료 앱), 네오팩트(AI 재활치료 플랫폼)를 꼽을

수 있다(박계현, 2020).

90년대 후반 한국의 제1차 벤처 붐의 주요 산업군이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이

었다. 이후 현재, ‘ICT 기술’이라는 패러다임을 맞이한 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세계적으로 제 2의 벤처 붐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고은지, 2015). 그러나, 한국은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 의료법의 적용을 벗어난 반려동물, 해외법인 설립, 해

외 유통망 구축 등을 염두에 둔 스타트업이 생겨나기도 했다. 일례로 네이버

는 일본 라인(LINE) 법인을 통해 ‘라인 헬스케어’를 설립하였다.

한국 보건복지부도 미국 정밀의료 이니셔티브와 같은 시류에 따라, 2016년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정밀

의료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시작

되었다. 그 전에도, 2015년 3월, 2014년 6월 맞춤형 웰니스케어 등을 포함한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전략, '19대 미래성장동력' 꾸준히 전략을 발표한

적은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을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성과는 어떠했는지 등

의 보고는 찾기 어려웠다. 실상은 컨트롤타워도 없고, 전문 인력 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한 순서와 구체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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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최윤섭, 2020).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문헌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혁신의료기기 출시에 있어서 명시된 것 외에 전

면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탓에 사실상 비즈니스화가 자유롭게 이루

어지지 않았고(권오민, 2015), 업계의 많은 아이디어가 학계와 공공기관에 머

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DTC(Direct to Comsumer) 유전자검

사 및 원격진료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규제의 글로벌 동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최윤섭, 2020). 셋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원격의료를 합법화

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 33조(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

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내에선 여

전히 원격진료가 불법이다. 이 탓에 국내 기업들은 원격의료 규제를 벗어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넷째, 의료 데이터가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

에 파편화되어 있고 편의성이 부족해 학계 중심의 제한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

(이다은, 2018). 다섯째, 정부 부처 간 정보 교류가 되어 있지 않아 기관 간 중

복투자와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권오민, 2015)

산업의 수준은 결국 규제 현황과 맥락을 같이 하여, 한국의 경우 시장 성공

전망이 낮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액셀러레이터는 2011년 이후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미국 락헬스의 경우 연간 800여 개 기업이 디지털 헬

스케어 창업에 도전하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적 도전 자체가 적다(최윤

섭, 2020). 단, 2020년 8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에 의해 최근 대기업, 제약회사,

VC 민간에서 벤처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유근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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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 주요 현황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장, 1997년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제정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600여 개의 바이오 벤처 기업이 등장하였고, 일부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

되고 바이오 벤처 전문 VC이 등장하였다(이승민, 2015).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바이오 및 의료 분야 벤처

캐피탈(VC) 투자 규모는 4,686억 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의 22%를 차지했으며, 이

는 최근 5년 사이 4.5배 성장한 수치이다(김지섭, 2017). 하지만, 한국 주요 VC들

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아니라 회수가 다소 확실해 보이는 성장한 바이오

스타트업에 투자해 오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초기 창업 투자는 한계가 있

었다(정병갑, 2017). 현재 국내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정부 및 바

이오 데이터와 인프라가 풍부한 학계에서 파생된 네트워크를 통한 액셀러레이

터가 대부분으로,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선발 및 보육을 진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

으나, 각 액셀러레이터 단체 간 협력 및 통합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화

수요에 대한 실질적 노하우를 보유한 시장 전문 인력과 시장지향 전략이 미흡

해 성과가 미국에 비해 부진하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창업 초기 액셀러레이팅을 받은 대표적인 유

니콘 기업은 루닛, 뷰노 등이다. 하지만, 루닛과 뷰노를 지원했던 퓨처플레이

와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는 기술 전문 액셀러레이터이며 헬스케어

영역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 기업은 아니다.

플러그앤플레이의 경우, 매년 15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는 구글, 드롭박스

를 키운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이다. 루닛과 뷰노는 화이자, 존슨 앤

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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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게 된다(김근희, 2020).

2013년 설립된 루닛은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 팁스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에 선정되어 5억의 투자금과 함

께 독자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후 2019년 CB insight가 선정

한 ‘Digital Health 150' 기업에 선정되었다. 현재 소프트뱅크벤처스, 인터베스

트, 미래에셋 등에서 후속 투자 누적 약 600억 원을 받은 상태로, 2021년 하반

기에 상장할 계획이다.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뷰노는 2014년 설립된 기업으로, X-ray, CT, MRI를

분석하고 판독하는 AI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뷰노는 창업 초기 기술 전문 액

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로부터 단순 투자뿐 아니라 사업 방향을 자문 받았다.

뷰노가 창업 초기 구상했던 사업은 '간판 글자 자동 인식'이었으나, 퓨처플레

이는 이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 뷰노가 가진 AI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해 볼 것을 제안했다(양용비, 2020). 뷰노는 2020년 하반기 창업 5년여 만

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며, 본격적으로 회수에 나설 전망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는 미국의 락헬스(Rock Health)를 모티브로 출범

한 한국의 유일한 디지털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표방하고 있다. 총 투자건수는 18건이며, 총 투자액은 3억이고 아직

회수단계까지는 오지 못한 상태다. 12명의 의학 전문가를 포함해, ‘규제/인허

가’, ‘임팩트 투자’, ‘의료정보’, ‘UX’, ‘법률’,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의료기관, 정부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보유

하며 투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관련 법적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9조 2항에 의거 일정 조건들을 통과한

액셀러레이터를 등록하기로 했다. 액셀러레이터를 등록해 합법적으로 엔젤투

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개정법을 통해 2017년 56개, 2018년에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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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액셀러레이터가 등록되었으며, 2020년 3월 23일 기준 230개 액셀러레이터

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운영 중이다. 등록하지 않은 액셀러레이터

숫자를 합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

된다(신승용, 2020).

그러나, 2017년 등록법 도입 후 투자를 시행하지 않은 곳이 2019년 9월 기준

정부에 등록된 197개 중 122곳이다. 자본금 1억 원과 상근인력 2명을 갖추면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지만, 현행법상 액

셀러레이터는 투자액의 50% 이상을 설립 3년 이하의 기업에만 투자하도록 되

어 있었다.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있어도 만 3년이 넘으면 투자할 수 없었던

것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0년 8월 12일부터 ‘벤처

투자촉진법’ 시행이 이루어져 2020년 현재 액셀러레이터도 벤처캐피탈처럼 벤

처펀드 결성이 가능해졌고, 3년 이상의 유망 기업에도 투자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해 VC뿐만 아니라 대웅제약, 보령제약

을 비롯한 제약사도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에 참여할 수도 있다. 3년 이내의 기업은 기업가

치가 낮아 지분율 때문에 투자가 어려웠는데, 팁스 운용사로 선정되면 연구개

발 명목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이광수, 2019).

새 제도가 시행되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기대가 크기에 연내 300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유

근일, 2020). 일례로, 대웅제약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8월 24일 갓 출범한 ‘보

령 디헬스커버리’ 펀드는 최근 첫 스타트업 모집을 마쳤다. ‘더인벤션랩’이 파

트너사로 운영을 함께 하는데 ‘더인벤션랩’ 또한 액셀러레이터로 반려동물 플

랫폼 ‘펫닥’을 지원한 적 있다(전효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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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최근 뉴딜정책에서도 디지털 헬

스케어는 정부의 필수 육성 분야가 되었다. 앞으로 벤처투자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대기업 및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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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중간회수시장과 디지털 헬스케어

김희준(2017)에 따르면, 벤처투자금의 선순환은 ‘자금조성(fundraising) → 투

자(investments) → 투자관리 및 가치증대(monitoring) → 투자회수(exit)’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기업공모 즉 IPO(Initial Public Offering)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2년으로 투자의 회수가 어렵다. 이는 앞서 초기

단계로 돌아가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의 자금 유입을 어렵게 하는 즉, 전체적

으로 ‘선순환 투자’를 어렵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다(이민화, 2015).

M&A는 IPO보다 더 조기에 ‘중간회수(exit)’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보육을 통하여 초기 창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스타트업

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구조조정형 M&A에 비해 전략적 M&A가

부족하여 IPO 이전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

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미국의 경우, 최종 회수 시장인 IPO 규모보다 중간회수시장의 규모가 9배 더

크다(안경은, 2013). 미국 대기업은 내부 R&D 보다 M&A에 더 많이 투자하며

(조병문, 2020),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 시장진출이 가능해

진다. 한국은 총 투자 회수 중 상생형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이며

IPO의 10% 미만에 불과하다(이민화, 2015).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는데 주요 문

헌들이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스타트업들은 수익을 내기까지 단계를 견뎌내

기가 힘들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금 회수경로가 IPO 이외에는 다소 제한

되어 있어 회수(Exit)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김희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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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벤처(스타트업) 각 성장단계

(창조경제연구회, 2015 인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스타트업의 R&D 효율과 대기업의 시장역량이 결합하는 상생형 M&A는 중

간회수를 촉진한다(이민화, 2015). 특히, 타 분야 대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서 중간회수시장이 필수인 이유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임상’으로

이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초기 자본금이 부족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피해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의 생존 벤처기업 1,830개

중 기업공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총 119개이며, 연구 개발부터 임상시험을 포

함해 코스닥까지 평균 9.9년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필요로 했다(장종원, 2019).

한국 중간회수시장 지원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산

업은행 등 공공기관과 삼일회계법인, 벤처기업협회, 한국M&A거래소, 페녹스 

코리아 등 다수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중간회수시장에 큰 역할을 미치고 있지

않다(이민화, 2015). 대형 제약사와 스타트업의 M&A 및 합작 연구도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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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중간회수시장 발전 방안

이상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액셀러레이터

현황을 비교한 후, 한국의 벤처 역사와 한국 바이오 인프라 기질 및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디지털 헬스

케어 중간회수시장의 발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바이오 액셀러레이터는 사기업보다는 현재 병원과 정부,

지자체 클러스터에서 부차적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실질적 시

장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화이자는 미국회사가 본사이나, 독일 바이오엔테크라

는 스타트업과 2020년 코로나 mRNA 백신을 공동개발 하였다. 바이오 및 디

지털 헬스케어 분야 사업전환율이 높아지려면, 시장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기

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 전문가보다는 사업 전문가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2019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6%포인트

증가한 4.81%로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4곳의 특허기술 이전율은 2019년 기준 27.7%에 그친다(조

남호, 2020). 실험실 기술 연구는 기술이전을 통해 대형 제약사 주도의 임상시

험으로 연계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

실 단계에서 규제 및 투자 전문가의 기여가 필수적이다(이민화, 2014).

두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창업 분야 통합 플랫폼 및 네트워크 공유의 필

요성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바이오 액셀러레이터 기관이 파편화 되어 있고,

특히 지방에 위치한 기관 같은 경우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

다. 또한 액셀러레이터를 비롯한 다른 창업보육기관, 즉 2017년 12월 기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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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 주관의 총 55개 대학교 기술 지주회사(법적 정의는 아직 부재하나,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의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회사),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창업보육센터, 액셀러레이터 각각의 기관들이 파편화

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루지는 않는다. 이 모

든 기관들을 관할하는 부처가 달라 기능 중복, 인력 및 정보 등의 공유보다는

부처 간 실적 경쟁의 우려가 있으며, 성과 발표 이후 후속연구가 이뤄지지 않

기도 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컨

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 기본 인프라와 데이터베이

스를 공유해 새로운 아이디어 재발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후속 투

자가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이민화, 2014).

세 번째는 ‘M&A’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구

조조정 위주의 인수합병이 아닌 해외 디지털 헬스케어 액셀러레이터에서 살펴

본 전략적 인수합병 사례를 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임상시험까지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기술들을 각각 연구할 수도 있지만 기술을 사들이는 것이 장기적 시간 대비

효과적일 수 있다.

네 번째는, 사내벤처와 실험실 창업의 재개편이다. 창업보육제도에서 제공하

는 공간은 사실상 모든 사업을 염두에 둔 공간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생명

과학 분야는 특화된 실험실을 필요로 한다.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지원하는 사

무실 지원, 실험설비, 임대료를 없앰으로써 질적 지원에 편성할 투자금을 더

늘릴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2019년도 조사 기

준, 전국 19,507개의 의학 및 생물 실험실에서 2년에 1개의 창업만 해도 바이

오 벤처가 활성화된다(이민화, 2014). 1998년 한해에 실험실창업제도, 창업보육

센터, 테크노파크의 상호협조로 3000여 개의 벤처기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후, 실험실 창업은 교육부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벤처부, 테크노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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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부가 관장하면서 부처 간 벽만 남게 되었다(이민화, 2014). 메디슨의

사내벤처는 메디슨 내부뿐 아니라 벤처캐피탈과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필요자

금을 조달하였다. 사내벤처를 장려한다면 모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시너

지 및 추가적 부의 축적과 대기업 우수인력의 이탈을 예방할 수 있으며(이제

호 등, 2000), 동시에 창업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창업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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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고찰

기존 문헌들, 그리고 변화가 빠른 산업인 만큼 최신 보고서들을 검토해보았

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육성방안

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만, 아직도 한국은 정부와 연구기관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2011년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

이터 락헬스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VC가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창업 초기 시드 단계에서 시리즈

A까지 집중 보육이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신생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까지의 시간과 비

용을 줄여 줄 수 있는 창업 액셀러레이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

근 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최근 다양한 자금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창업보육제도는 관할 부처가 다양하고, 후속

투자가 어려우며,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는 하나밖에 없고, 아직

회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

한 유니콘 기업 탄생은 요원하다.

신생 융합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

서는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규제 승인 및 임상시험 사이트, 특허 및 IP 보호,

상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술 이전 사무소 협상, 초기 고객 찾기, 투자자

로부터 자금 조달 등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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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과 정부 및 지자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액셀러레이터가 존

재하나 시장과의 연결이 필요해 보이며, 이들 각기 산재된 인프라를 엮어 플

랫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이민화, 2014). 또는, 연구 분야마다

실험실과 설비가 다양해 전국에 있는 실험실을 공간으로 활용, 대학 연구 단

계에서 시장 전문가의 투입, 연구의 사업화 프로젝트를 지원 및 자금을 조달

하는 ‘실험실 창업 제도’, ‘사내벤처’의 부활, 전략형 M&A 시장의 확대의 필요

성도 제기된 바 있다(이민화, 2014). 또한,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때문에, 각 부처별로 네트워크를 발달시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과제를 연계 및 보완해 후속 투자와 선순환 동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연구는 현황과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이다.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

구를 시행하다 보니 입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액셀러

레이터가 효과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벤처 역사와 기질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특정 사례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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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parison of Systems for Digital Healthcare, 

Ventures, and Accelerators in Korea and the US (Focused 

on middle market alternatives)

CHAERIN CH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Ph.D.)

 Background and purpose: As the health sector is an area where initial 

investment and support are important for startups, particularly before they are 

prepared to enter the high market where companies become listed on the 

NASDAQ or KOSDA, these companies can elicit the help of ‘accelerators’ in the 

middle market to foster their growth thus making this market extremely important. 

In the case of Korea, this intermediate market is developing support systems and 

pipelines like easing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healthcare and revising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healthcare accelerators, whose necessity began to emerge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growth of the digital healthcare market, and to find 

a direction to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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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s: This study researched domestic literature directly related to the subject, 

searching for keywords such as 'digital healthcare', 'bio', and 'accelerator'. This study also 

used the middle market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fuses digital healthcare and 

venture. 

 Results: The United States, which accounts for 50% of the global healthcare market, 

actively supports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recognizing it as a new engine for 

national development. Many people are starting healthcare related businesses using start-up 

infrastructure, safety nets, and government-led regulatory improvements. Technology 

development, growth and value creation in the healthcare field are taking place with the 

input of accelerators in the digital healthcare field including Rock Health.

 However, in Korea, the word accelerator in the field of digital healthcare only 

just began to appear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For this reason, the number 

of accelerators is small and the history is short,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initial results to appear.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accelerators 

will increase with the increase in the investment in accelerators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lso, in Korea, 

the return path of investment is limited, according to the concept tool of middle 

market (Kim Huijun, 2017), and it takes a lot of research-development-clinical 

time, which shows the need for the middle market in the digital healthcare field 

compared to other fields. Early start-ups find it difficult overcome ‘Death Valley’, 

so accelerators are needed to help digital healthcare companies i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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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 The digital healthcare field demands a variety of experts on Medical 

research,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government regulation. 

In order to support startups, not only investment funds, but comprehensive and quality 

programs are required. However, Korea has a less developed middle market compared to 

the US and UK. Professional accelerators are required for expertise as well as long-term 

investment. As an alternative, 'metaplatformization' is required, which integrates national bio 

incubation centers,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start-up hubs and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s (creative economic research group, 2015). More 

detailed research and development is required on 'accelerators', 'M&A's, the 'middle 

market', and 'in-house venture promotion systems' in the future. 

Keywords : digital healthcare, accelerator, middle market, startup, venture,
digital healthcare, accelerator


